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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0년부터 50년 가까이 공직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긴 세월,

제가 맡은 일이 버겁고 힘들지 않았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뛴 지난 3년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한 힘은 간명합니다.

공직자는 개인의 영달이나 사욕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뛰는 

수많은 동료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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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2년 5월부터 만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던 새만금에서

최근의 산불 피해 현장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시장 확대, 출생률 반전 등등

가슴 벅찬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각오로 공직을 떠납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국정운영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한뜻이 되었을 때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업적에 

큰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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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직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제 인생이고,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이 제 가족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